
보도자료
사무총장�하은정�변호사(010-3791-6252)

대� 변� 인� 구주와�변호사(02-598-9200,�

휴대폰�연계번호)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헌법질서를 해체하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는 나라도 국민도 사회정의도 공정도 

상식도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일 뿐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1. 형사 피고인들과 범죄 혐의자 정치인들이 주동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들의 성토와 조야의 비판이 들불처럼 타오르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위 법안을 
조금 고친 소위 ‘중재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22일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이 중재안을 4월 임시국
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2. 그러나 위 중재안은, 부패,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두었다고는 하나, 종
국적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검사를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의 주재자로 예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형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졸속입법
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역연하여 어느 모로 보더라도 사회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
하지 않음은 ‘검수완박’ 원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3. 아무리 반민주적 종북정당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집권정당인 ‘민주
당’이 위와 같은 후안무치하고 막무가내의 반헌법적 법안을 졸속 제안하였다는 것은 사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움과 추악함 자체였다. 그러나 더욱 부끄럽고 경악할 일은 국리민복의 대의와 국민
적 분노에 주눅든 ‘민주당’이 분열과 이탈을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
언한 ‘국민의 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중재를 빌미로 표변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와 국
민의 이익과 양심을 파렴치한 정치모리배 집단에 팔아넘기는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4. 이 기가 막힌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 힘’ 당국자는 대부분의 반헌법적 핵심내용에는 손도 대지 못
하고 단지 얼마 동안 부패, 경제 분야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
의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의석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하게 합의를 변명하였다.

5. 숫자가 부족하니 불의와 매국에도 굴복해야 한다면, ‘국민의 힘’은 황실의 보존을 약속받고 총 한 
방 쏴 보지 않은 채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의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12척으로 300
척의 왜선에 맞섰던 조선수군과 언제나 중과부적의 싸움에 목숨을 걸었던 독립군은 ‘국민의 힘’보다 
아둔한 존재여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차피 의석이 부족한 야당은 무엇 때문에 등원하는지, 
그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주체라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힘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
을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은 위 “검
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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